
오늘 소개할 영재는 나의 교사 1년차 때 만난 

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P군의 이야기이다.

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(졸업식이 2월 25일, 첫 출근이 3월 2일)

학생들을 만났으나 또렷이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. 

나는 학교에서 실험을 거의 하지 못한 세대였다. 

한 학급당 학생 수도 많았고-얼마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. 아마 50명은 족히 넘

었을 듯하다.- 

실험기구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

수업 시간에 실험을 하겠다는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.

그럼에도 과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다. 

아마도 공부 좀 한다하는 친구들이 모두 이과를 선택해서 따라간 것은 아닐까? 

과학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은 대학 4년간의 공부보다도 

교사가 되어 학생들과의 수업을 준비하면서였고 

이제야 과학의 큰 흐름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. 

교직 첫 해에 만난 P군은 아마도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있으리라 믿는다. 

이 글을 읽고 나를 기억해주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.

첫 수업부터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는 

실험시간에는 더욱 우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

실험기구를 조작하고 실험을 진행하며 

그 과정을 같은 조 친구들에게 알아들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는 멋진 학생이었다.

실험기구도 없는 실험실에서 교사인 나도 해본적 없는 실험을 어렵게 준비해두었는

데-실험을 함께 준비한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려한다.- 

P군은 나의 의도와 교과서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고 

실험이 잘 안될 때는 대체 기구까지 고안하여 수행하는 보기드문 중1이었다. 

그 아이의 공부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었고 

그 아이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실험을 준비하고 

그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수업 내용을 반복하여 살펴보았다. 

초임교사로서의 나의 역량을 높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생이었다.

중1이 지나고 수업 시간에는 만날 수 없었으나 

그 당시에 유일했던 대전 소재의 영재학교로 진학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. 

나의 첫 학교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고 

이곳에서 영재학교에 진학한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. 

그러나 나는 P군이 1학년이었을 때 이미 영재가 아닐까 생각했었다. 

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이 아는 것을 친구들과 기꺼이 나누어가지려 하던 성품의 소

유자. 영재성과 인성을 함께 갖추고 있었던 보기 드문 P군. 수학과 과학을 즐길 줄 

알았던 자그마한 체구, 동그란 얼굴, 자신감에 넘치던 눈빛은 아직도 기억에 선하

다. 


